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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과 회사는 17일(수) 오늘도, 2024년도 단체교섭 실무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었다. 먼저 회사는 어제(16일) 제안한 급식 보조비 2천원 인상 등 일부 절충안에 더해 추가적으로 2012년 기준 건강검진 연령대별 단가 5만원 인상과 고과 및 승진제도 개선 안건으로는 유연 평가제도의 전사 확대를 제안했다. ��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제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노측이 원하는 것은 “원래 도입 취지 와 달리 왜곡된 페이밴드의 전면 개선”이라고 반박 했다. ��고과 및 승진제도 개선안건과 관련해서 회사 역시 좀처럼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. 사측 위원들은 “고과 등급을 어쩔 수 없이 비율대로 나눠야 하는 어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 게 유연평가의 강 점”이라며 “페이밴드가 왜곡됐다고 말씀 하시지 만 상하한값도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으며 상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동일직급 내 장기 체류로 인한 문제일 뿐”이라고 말했다. �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“급여가 적은 사람만 많이 올려주고 고임금자의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인사 원칙에 맞는 것이냐”고 반박한 후 “성과를 잘 내고 업무 능력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분들의 임금을 상한에 묶어버리는 것은 이제 상한 도달자 들은 더 이상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진배없다”고 꼬집었다. ��계속해서 노동조합은 “유연평가를 전 조합원에 도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지난 2013년에 도입한 페이밴드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, 현재 시점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한 뒤 “사측 위원들이 좀 더 고민하셔서 충분히 현장 에서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다시 제안해 달라”고 거듭 강조했다. ��또한 기존 교섭에서 매년 논의되던 복지기금의 출연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논의하며 금년도 금액은 870억을 출연키로 했다. ��초반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잠시 반목했던 노사는 정회 후 속개한 회의에서 다시 한 번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자는데 생각을 같이 했다. �지난 11일, 본교섭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쉬지 않고 연일 장시간의 협상을 이어온 노사는,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자며 향후 교섭은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조금씩 이견을 줄여 가기로 했다. ����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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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단체교섭 4차 실무소위원회�“큰 틀에서 다시 간극 줄여가자”…좀 더 세부적인 논의필요 공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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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7월 17일(수)








